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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4년) 출시 50돌을 맞는 오리온 

초코파이는 반세기 가까이 쌓아온 제조 노

하우와 글로벌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국·중국·베트남·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문화와 트렌드에 발맞춘 신제품을 

지속 출시해오고 있다.

실제 초코파이는 지난해 글로벌 연매출 5600억원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1974년에 첫선을 보인 초코파이는 1997년 

중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후 베트남과 러시아, 인도에 공장을 짓는 등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

해왔다. 2017년 글로벌 연구소가 출범한 뒤 각 법인의 R&D(연구개발) 역

량을 통합해 각 소비자와 시장 특성에 맞춘 새로운 맛의 초코파이를 매해 

선보이고 있다.

초코파이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이후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던 1970

년대에 등장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과자를 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기 오리온 연구원들은 1970년대 초 식품공업협회(현 식품산업협

회) 주관으로 미국 등 선진국을 순회하던 중 한 카페테리아에서 우유와 함

께 나온 초콜릿 코팅 과자를 맛봤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연구원들은 2년여에 걸친 실험과 개발을 통해 

수많은 시제품을 만들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 1974년 4월 초코파이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했다.

초코파이는 고유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자들의 입

맛에 맞추기 위해 섬세하게 변화해왔다. 2015년 10월엔 가격 인상 없이 개

당 무게를 35g에서 39g으로 증량했다. 초콜릿 양은 약 13% 늘리며 소비자

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6년 3월 오리온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초코파이情(정) 바나나’를 출

시했다. 바나나 초코파이는 초코파이 탄생 42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자

매 제품으로 대중적인 과일을 사용해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식품업계에 바나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017년부터는 시즌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초코파이情 딸기’를 

시작으로 매년 봄마다 ‘초코파이 딸기&요거트’ ‘초코파이 피스타치오&베

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 선보인 겨울 한정판 ‘초코파이情 해피베리쇼콜라’는 오리

온 자체 소비자 조사에서 ‘다시 맛보고 싶은 제품 1위’로 꼽히는 등 계속되

는 요청으로 2022년에 재출시되기도 했다.

지난 4월엔 프리미엄 디저트 ‘초코파이 하우스’를 상온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했다. 초코파이 하우스는 2017년 초코파이를 프리미엄 디저트로 재해

석했다. 특히 수분 함량을 높여 촉촉한 소프트 케이크에 ‘스노우 마시멜로’

를 넣어 부드러운 식감을 높였다.

철저한 품질관리도 초코파이의 장수 비결로 꼽힌다. 실제로 1995년 중

국에 현지 생산공장을 짓던 당시 ‘제품에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불

만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 중국 남부지역에 이례적인 장마가 찾아오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오리온은 생산 제품 전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하고, 수거한 제품 10만개

를 한데 모아 불에 태웠다. 공기 투과가 잘되는 당시 투명 포장지도 변경했

다.

큰 손실이 있었지만, 이런 철저한 관리가 중국 각지 딜러에게 소문이 나 

오히려 신뢰를 얻고 급속하게 판매가 늘었다.

초코파이 소각 사건을 계기로 초코파이 개발팀은 1996년 1년여 동안 신

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초코파이 연구에만 매달렸다.

최적의 수분 함량을 찾기 위해 수술용 메스를 이용해 정교하게 파이를 

분해했고, 수분의 함량을 10~15%로 조정해 미생물 번식과 식감 차이를 분

석했다.

끝내 최적 수분 함량 ‘13%’를 찾아낸 오리온은 이 덕에 방부제나 알코올

을 전혀 쓰지 않고도 러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도 6개월 넘게 품질을 유지하

는 초코파이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초코파이는 현재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한 해 35억개 넘게 팔리고 있다. 

오리온 글로벌 연구소는 한국·중국·베트남·러시아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

해 글로벌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초코파이의 원재료 스펙과 제조공

정, 품질관리 등을 동일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다.

초코파이를 가장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중국이다. 한국에서 초코

파이 포장지에 ‘정(情)’을 새겨넣듯, 중국에선 소비자들이 인간관계에서 가

장 중시하는 가치인 ‘인(仁)’을 삽입하고 있다.

베트남에선 2009년부터 현지어로 정(情)을 의미하는 ‘Tinh’이라는 단어

를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친근감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베트남의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베트남 파이 시장에서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

코파이는 ▲2017년 ‘초코파이 다크’ ▲2019년 ‘복숭아맛’ ▲2020년 ‘요거

트맛’ ▲2022년 ‘몰레’ ‘수박맛’ 등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춘 신제품을 잇따

라 출시했다.

러시아에선 2011년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차를 마시며 초코파이를 먹

는 사진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대통령도 즐기는 간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2019년부터는 ‘다차(텃밭이 딸린 시골 별장)’에서 농사지은 베리류를 잼

으로 먹는 러시아 현지 문화에 착안해 라즈베리·체리·블랙커런트·망고 등 

잼을 활용한 초코파이를 출시했다.

인도에선 2021년 3월 첫 선을 보인 ‘초코파이 오리지널’에 이어 현지 소

비자들이 선호하는 ‘딸기’ ‘망고’ 등을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했

다.

인도에서 고품질 원료와 이국적인 풍미의 프리미엄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착안해 기존 초코파이에 새로운 맛을 더해 시장 내 입지를 강화

한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이슬람 문화권 소비자를 위해 돈피에서 추출한 젤라틴으로 

마시멜로우를 만드는 대신 우피 젤라틴을 사용하고, 힌두교를 믿는 인도 

제품엔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젤라틴을 원료를 사용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반세기동안 해외로 퍼진 한국의 ‘정(情)’…오리온 초코파이

장수브랜드
탄생비화

오리온 초코파이 1974년 출시… ‘세계인의 K푸드’로 성장

글로벌 공략…중국·베트남·러시아 현지화 전략으로 인기

1974년 출시 당시 오리온 초코파이. (사진=오리온 제공) 

1989년 오리온 초코파이 패키지. (사진=오리온 제공)

베트남의 제사상에 올라간 초코파이. (사진=오리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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